
   
 

 

김성주 

최고경영자, 성주그룹 

 

김성주 회장은 한국에서 명성이 높고 인기 있는 패션 
회사로서 연간 3억 9,600만 달러의 매출(2012년)을 
자랑하는 성주그룹의 설립자이고 최고경영자이나, 
자신을 "최고비전책임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에너지 재벌의 막내딸로 태어난 김회장은 다른 명문 가정의 남성과 어렵지 않게 
결혼하여 전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추진력이 
강한 김회장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기를 원했다. 

김회장은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에서 신학 학위를 받은 후에 딸을 집 가까이에 두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앰허스트 대학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다. 
김회장은 그 후 런던 정경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영국계 캐나다인인 미래의 남편을 만났다. 

김회장이 자신이 선택한 남자와 결혼하기로 결정하자, 그녀의 아버지는 더 이상 딸의 
행동을 참지 못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한 동안 사이가 멀어졌다. 그녀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맨해튼에 있는 블루밍데일스 백화점에 처음으로 취직을 했고, 마빈 
트라웁 회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일을 했다. 그녀는 이 백화점에서 패션 업계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김회장은 약 5년 후에 다시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가 미국에서 추진하던 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협상을 통해서 사업 수완을 입증한 그녀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30만 달러를 지원받아 성주그룹을 창업했다. 

딸에 대한 아버지의 투자는 성공적이었다. 김회장이 설립한 회사는 1990년대 초부터 
구찌, 입생로랑, 막스앤스펜서와 같은 라벨에 대한 라이센스를 체결하여 다수의 고급 
서양 브랜드들을 아시아에 소개했다. 김회장은 현재 사업의 귀재로 널리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아시아의 가장 영향력있는 여성 사업가 50인을 선정하는 포브스 
아시아의 2013년 "여성 종합"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김회장은 "기업가의 유전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으나 강인한 성격은 어머니를 
닮았다고 말했다. 

"저를 성공으로 이끈 것은 저의 어머니입니다"라고 김회장은 언급했다. “어머니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저를 격려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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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장은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 금융 위기를 겪는 동안 매장들을 폐쇄해야만 했을 
때, 어머니로부터 배운 교훈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성공적인 여성사업가가 된 후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성주재단을 
설립했으며, 이 재단은 여성 인재들을 발굴 및 육성하는 데 주력하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이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저의 어머니는 뿌리 깊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라고 김회장은 말했다.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셨고, 
저는 이러한 어머니의 철학을 사업의 방침으로 삼았습니다.” 성주재단은 이러한 
봉사정신을 실천하는 단체일 뿐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김회장은 어머니가 자신의 재산과 시간을 남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다. “여성은 남성보다 
감성 지능이 더 발달되어 있어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커뮤니티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김회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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